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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Week begins the most solemn time in the Catholic year. Seated on a donkey, Jesus enters triumphantly 
into Jerusalem with people waving palm branches and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ut not everyone was thrilled. The scribes, Pharisees and Sadducees 
complained that such enthusiasm would surely provoke Rome to crack down on their religion. But Jesus 
countered, “If these are silent, the very stones would shout.” 
 
 This Palm Sunday, indeed our entire Lent, is like none other we have ever experienced. God asked us to give 
up so much more than chocolates, snacks or movies. Many of us have given up jobs, school, and even going 
to church. Our world has literally been turned upside 
down. In the middle of this uncertainty and chaos, we 
too must welcome Jesus who enters Jerusalem, not just 
triumphantly, but humbly, seated on a donkey, like a 
servant. And there is the key to understanding Holy 
Week, our faith, and our present crisis. Humble service. 
For others. 
 
 Jesus not only shows us the way, he is the Way. 
CoVid-19 can tempt us to close in on ourselves out of 
fear. But Jesus teaches—and shows—us the way to life 
is to think of others, support others, help others despite 
our fears. We need to read the WHOLE story of Jesus’ 
entry into Jerusalem. What did he do when he got there? 
He cleansed the Temple of the money changers. We 
must do the same. We must clean our hearts of all 
greed, dishonesty and deception if we are to truly wel-
come and worship the Messiah in our hearts. With puri-
fied hearts, we are in a better position to help people. 
Do not hold back your enthusiasm for Christ or your 
love for your neighbor. If, by our words and actions, we 
do not proclaim him our Lord and savior, the stones 
will. 

By Fr. Joseph Veneroso, M.M.  

Shouting Stones  
< Palm Sunday of the Passion of the Lord >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이스라엘 임금님,  
높은 데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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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이로써 사순

절의 끝 성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사십일 간의 회개

와 기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

리고 부활로 초대합니다.  
 

 오늘 주일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는 것과 같이 우

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예
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십자

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

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

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 16: 24, 25) 
 

 이렇게 역설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로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정 중에 많은 사람들

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

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곧 오리라

는 확신이 갔습니다.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여정의 끝인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을 마중 나와 성지 가지를 흔들며 새로운 왕이 오셨

다고 환영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

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마태 21: 9) ‘호산나’

는 히브리어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말이지만 그 진

정한 말의 의미는 ‘구원하다, 도와주다, 구해주다.’ 
등의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느님께

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은 그에 걸맞게 

전통적으로 왕이나 개선장군을 환영할 때 하듯이 

종려나무 (Palm Tree)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합니

다. 화려한 말의 등에 올라타거나 낙타의 등에 올

라타 군중을 내려다보는 화려한 모습의 왕이 아니

라, 나귀의 등에 탄 예수님의 눈은 군중의 눈높이

와 같이 서로 마주 보며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그렇게 내려다보는 하느님의 모

습이 아니라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탄 때

에 드러난 초라한 탄생의 비밀인  ‘엠마뉴엘’ (우리

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겸손한 하

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

라.” 
 

 그런데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하신 예수님을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극도로 미

워하고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안의 백성들

에게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욕하는 사기꾼으로 몰

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반역의 죄를 물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합니

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로마에는 

반역자가 되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이 화려하게 입

성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수장 격인 대사제에게 

모진 고문을 바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

형을 받게 됩니다.  
 

 며칠 전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은 이제 예수님

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보는 구원은 세상적 

구원이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로마로부터의 독

립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약하게 잡혀버린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서 군중은 그 희망을 잃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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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 구원을 꿈꾸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희

망은 분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이라고 소리치며 온갖 모욕적 욕

을 해대는 군중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기도드립니

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 34)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마지막을 잘 알고 계셨습

니다. 당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미 여

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수난과 죽음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서 성찬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명령합니

다. 그 성찬, 빵 나눔의 신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

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실체가 

바로 그 성체 성혈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

늘 우리가 그리워하는 ‘미사’입니다.  
 

 오늘 마태오 복음의 수난 복음은 예수님의 마지

막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오후 세 시쯤 

예수님께서 큰소리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바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

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

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

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는 오늘 우리가 외치는 

외침 같습니다. 매일 같이 늘어나는 바이러스 감염

자 수와 희생자의 수를 보며 느끼는 우리의 외침입

니다.  
 

 오늘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의 시작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하략] 
 

 그러나 그 시편의 끝은 바로 하느님께 의지하며 

구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

을 찬양하며 주 하느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

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우리 

부모처럼 당신의 사랑 안에 품으신 분이기 때문입

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

다. 그 희망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인간적 고통과 

두려움 위에 세워진 것이라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그 고통과 두려움

으로 외칩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

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느님의 침묵 속에 드러나는  구원의 신비는 우

리의 가슴에서 드러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

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찬양

은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신뢰와 찬양이 되고 결

국 하느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났

듯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완전한 퇴치로 드러날 것

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다시 느

끼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오늘의 고통

과 두려움은 과거의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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